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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 해양무인체계(UMVs) 
개발 및 운용에 관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최근 
각 국가들이 발표한 안보전략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미래전 수행 준비 차원에서 보여주는 특이한 동향에 
주목한다. 특히 미·중·일·러 등 4개 국가의 해양무인체계 
개발 수준을 개략적으로 확인하고, 해양무인체계 발전을 
추진하는 군사전략과 전력 운용의 방향성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 해군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준비를 제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movements of major neighboring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based Unmanned Maritime Vehicles(UMVs). 
In particular, the level of development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in the four countries (US, China, Japan, 
and Russia) will be roughly confirmed, and the military 
strategy and direction of force management will be 
focused o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unmanned 
maritime  systems. Through this, we ultimately derive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Navy and suggest 
necessary p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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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양무인체계(UMVs: unmanned maritime vehicles)는 승조원 
없이 움직이는 해군 플랫폼으로 정의되며, 운용하는 장소와 목적에 
따라 무인수상함(정)(USVs: unmanned surface vehicles)과 무인잠
수함(정)(UUVs: unmanned underwater vehicl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해양무인체계의 크기에 따라 소·중·대형 또는 초대형으
로 구분이 가능하다. 주요 국가 해군들은 작전 유형별 임무 목적에 
따라 해양무인체계의 크기와 형상을 개발하고, 각각의 특화된 환경
에 맞는 해양무기체계를 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무기체계가 될 해양무인체계의 개
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 인도-태평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
쟁은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요 국가들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첨단 무기체계 획득에 주력
하고 있는데, 그중 해양무인체계에 대한 경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주요 군사 선진국들은 해양무인체계 개발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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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 군사전략과 작전개념까지 함께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미래의 전쟁 양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
만, 분명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을 탑재한 무인체계는 국가 간 군사 무기체계 
기술 경쟁의 핵심이자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리라는 점이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악한 작
전환경에서도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
하며 유인체계의 작전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무인체
계의 특성상 그 활용도는 점점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
이다. 특히 해양무기체계는 인력 및 운용 비용 측면에
서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그 활용 가치가 높아 군사전
략 수립과 작전 운용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해양무인체계 개발 및 운용에 관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주
변국들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최근 각 국가들이 발표
한 안보전략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미래전 수행 
준비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이한 동향에 주목한
다. 특히 미·중·일·러 등 4개 국가들의 해양무인체계 개
발 수준을 개략적으로 확인하고, 해양무인체계 발전
을 추진하는 군사전략과 전력 운용의 방향성에 집중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 해군에 주는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간략한 정책적 제언을 내놓고자 
한다. 

2. 주변국 해양무기체계 개발 및 운용 현황

2.1 미국

미국은 2022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
egy)을 발표하면서 중국은 유일한 경쟁국, 러시아는 현
존 위협으로 명시하고 대중국 경쟁 우위 및 대러시아 
억제(constraint)를 위해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
다. 또한 2022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
egy)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영역과 첨단기술 등에서 향
후 20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도전에 직면할 위
협에 노출되었다고 인식하면서 미국의 통합억제
(integrated deterrence)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미 국
방부는 미래 전력의 기반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
향성 에너지, 극초음속무기체계, AI 및 유·무인통합체
계 등 최첨단 기술력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미 해군은 변화된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그
리고 미래 함대구조계획에 따라 새로운 해군 전력구
조목표를 제시했다. 핵심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A2AD: anti access/area denial)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인함정을 해군 전력 계획에 포
함하고, 나아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man-
ned unmanned team) 개념의 유령함대(Ghost Fleet)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AI를 적용한 전투체계
를 3차 상쇄전략으로 정의하면서 ‘무인체계 통합 로드

구분 형상 성능 및 제원 무장

Zumwalt급 스텔스함
(지휘함)

- 전장: 186 m
- 톤수: 15,995 t
- 최대속력: 55 km/h
- 승조원: 147명

- SM-2 (167 km)
- RIM-162 (55 km)
- 토마호크 (1,600 km)
- 로켓형 대잠어뢰

무인
수상함

- 전장: 60 m - 90 m
- 톤수: 2,000 t
- 최대속력: 70 km/h

- SM-2 (167 km)
- SM-3 (700 km)
- 토마호크 (2,500 km)
- 로켓형 대잠어뢰

무인
잠수정

- 전장: 15.5 m
- 톤수: 50 t
- 항속거리: 12,000 km

- 어뢰
- 대함미사일
- 잠대지 토마호크
- 기뢰 제거

Table 1. 미 해군 유령함대 세부전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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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2017~2042’를 추진하는데, 여기에서 핵심 전력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하고 타 전력과의 합동
전력 차원의 통합을 추진하는 중이다.
특히 미 해군이 운용하게 될 유령함대 개념 프로그램

(Ghost Fleet Overload Program)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미 해군은 2025년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Zumwalt
급 구축함을 지휘함으로 하는 유령함대를 운영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최근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와 비교
해서 미 해군이 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미 해군은 무인체계 운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미 해군이 추진 중인 유령함대의 예상 전력
으로는 대잠전, 대수상전, 전자전, 기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호위함 FFG(X), USV, UUV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알려진다.
한편 미 해군은 2021년 미 5함대에 유·무인체계 및 

AI 통합을 위한 TF59를 창설, 시험과 통합훈련을 실시 
중이며, 미 3함대의 수상함개발전대(SURFDEVRON)
는 2022년 환태평양 훈련(RIMPAC)에서 중·대형 무
인수상함 4척을 정식 훈련에 최초로 참가시켰다. 이런 
추세로 전망할 때, 가까운 미래에 남중국해에서 미 해
군이 무인수상함을 이용한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Sea Hawk and Sea Hunter

(b) Nomad and Ranger

Fig. 1. 2022 환태평양 참가 무인함정[7,8]

2.2 중국

중국은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
국몽(中國夢)’을 달성하여 대(對)미국 영향력을 강화하
려 한다. 한편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과 안
보 파트너십에 균열을 만듦으로써 중국에게 유리한 국
제질서 여건 조성을 위한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강군몽(强軍夢)’을 국가 현
대화의 전략적 임무로 규정하면서 신시대 중국의 국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특색의 강군노선을 견지
하면서 단계별 국방 현대화 목표를 설정한 것이 특징
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군의 현대화 목표는 2027년까지 군대의 기계
화, 정보화 및 지능화의 통합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며, 2049년에는 군대의 기계화, 정보화 등의 현대화를 
완성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변모하는 것이
다. 2021년 이후로 중국군은 빅데이터와 AI를 통합한 
C4ISR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다영역 정밀전(MDPW: 
multi-domain precision warfare)을 새로운 핵심작
전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인체계를 
중요한 지능화 기술로 간주하면서 유·무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군집공격, 최적화된 로지스틱 지원, 그
리고 세분화된 ISR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형 무인체
계 개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해
양무인체계 개발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회색지대 작전
(gray zone operations)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 해군에서 인수한 주하이윤(Zhu 
Hai Yun)함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길이 약 88 m, 폭 14 m 크기의 이 함정은 USV·UUV는 
물론이며 무인항공기를 탑재하고 해양에서 원격 및 자
율운항이 가능하다. 무인체계 운용에 특화된 목적으로 
개발된 중국의 주하이윤함이 세계 최초의 무인체계모
함(unmanned drone carrier)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Fig. 2. 중국 주하이윤(Zhu Hai Yun)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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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해양에서의 정보 수집 등 평화로운 목적으로 이 
함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향후 중국 해군이 
해양에서 무인체계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작전개념까
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인도-태
평양 역내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은 국방력 강화를 지속하기 위해 국가 중심
의 해양무인체계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민·
군융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무인체계와 관련한 무기체계를 활발히 
연구개발 중이며, 수륙양용 무인정이나 전천후 다목적 
USV 등 신형 체계를 적극 도입하려 한다. 중국 해군은 
이러한 해양무기체계를 제3국 함정에 대한 감시정찰 
활동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자율 해양
무기체계의 발전을 통하여 중국의 본토 원거리에서 미 
해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할 것으로 예
상된다.

(a) Jari USV

(b) 수륙양용 무인정

(b) 전천후 다목적 무인수상정

Fig. 3.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무인수상정[10-12]

2.3 일본

일본은 2022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현재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으
로 인식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의 최종적 
담보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2027
년까지 GDP 대비 방위비 비중 2 %를 달성하고, 위협
에 대한 반격능력을 보유할 것을 공식화했다. 특히 일
본은 반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통합방공 미사일방어 능력 등 7대 분야를 제시했는데, 
그중 무인체계는 인공지능·유인체계 등과 결합하여 
부대 구조와 전쟁수행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무인체계를 조
기에 배치함으로써 육·해·공 영역별 무인체계 방위 능
력을 구축하고 무인체계의 방위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자 한다.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는 무인체계 도입에 사활을 걸
고 있다. 일본은 USV, UUV 분야에서 미국 및 프랑스 
등과 기술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해양
무인체계 개발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이 개
발 중인 UUV OZZ-5는 전장 약 4 m, 폭 0.5 m에 무게
는 900 kg 정도로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기뢰 등을 자
동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프랑스 탈레스(Thales)사가 
개발한 고주파 음파탐지기 SAMDIS를 탑재하였다. 
또한 해저에 매몰된 기뢰를 탐지하기 위해 일본 NEC
가 개발한 저주파 음파탐지기까지 탑재하고 있다. 여
기에 더해 미쓰비시중공업이 2022년 3월에 기뢰탐지
용 무인잠수정의 고도화를 위한 일본-프랑스 공동연
구사업의 계약을 방위성과 맺으면서 AI 등을 활용한 
차세대 기뢰탐지기술 개발에 돌입하였고, 여기에 프랑
스 탈레스가 협력 중이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무장공작선의 추적, 기뢰의 
수색과 제거, 해저 조사 외에 도서 지역 침공과 항만 
및 연안에서 게릴라와 특수부대의 침입 감시 등에 해
양무인체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USV․
UUV를 모가미급 FFM(다임무 호위함)에 탑재할 예
정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해상자위대는 향후 지휘
함정에서 USV 및 UUV를 함께 운용하여 주요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해양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기
뢰전 및 대잠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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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모가미급 FFM에 탑재 예정인 USV․UUV[6,13]

2.3 러시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4년 신(新) 군사독트린을 
통해 세계 안보위협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과 국방정책
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군 현대화와 무인항공기 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1년 러시아는 신국가안보전략 발표를 통해 NATO
의 동진, 그리고 미국의 유럽 배치 미사일방어 체계와 
중·단거리 미사일을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
면서 군사적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다. 러
시아의 방위목표는 군 전투태세 유지, 현대식 무기와 
군사장비 도입, 개발분야의 선도적 위치 유지 등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그 계
획이 다소 지연되겠지만, 그 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시대적 안보환경과 위협인식에 따라 공세
적 안보전략과 전방위 기동전략을 기조로 적극방어전
략, 그리고 비대칭전략 및 통합전 형태의 군사력 운용
을 통한 국가안보목표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러
시아는 비대칭 전략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미국을 위
시한 NATO에 비해 전 분야에서 우세적인 역량을 갖
추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극초음속무기, 로봇
무기, UUV 등 러시아의 기술적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억제
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러시아는 극초음속 무기 및 무인
체계 등 비대칭 위주의 첨단기술 기반 전략무기에 중
점을 두고 무기 현대화를 지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러
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지상전의 핵심 무기
인 탱크가 공격형 무인항공기에 의해 무력화되는 모습
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해군 흑해함
대가 우크라이나의 UAV 및 USV 공격으로 피해를 겪
는 상황을 보면서, 향후 러시아는 국가 정상화 과정에서 
무인체계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까지 러시아는 국가 중심의 해양무인체계 기술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러시아 주요 대학 
및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 최초의 USV인 Pioneer-M, 무인 대기뢰전 시
스템 ISPUM-E, 최대 12,000 m까지 잠항 가능한 UUV
인 Vityaz-D 등 센서, 플랫폼 등 대부분의 자체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러시아는 이미 핵추진 수중 자율주행이 가능한 
어뢰형 해양무인체계인 Poseidon을 북방함대 및 태
평양함대에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세이돈
은 미국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 레일건, 레이저 등 미
사일 방어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한 수중 핵무기로서, 러
시아의 비대칭전력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핵
심 수단이 될 것이다. 유출된 사진을 통해 추산해보면 
Poseidon에는 직경 1.5 m, 길이 4 m에 달하는 탄두가 
탑재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정도 크기라면 최소 
수십 메가톤급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핵무기와 
무인체계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가장 
위협적인 해양무인체계가 될 것이다.

Fig. 5. 핵 추진 무인체계 Poseidon(이미지)[14]

3. 결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중·일·러 등 주요 군사 선진
국들은 해양무인체계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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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들이 처한 인력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
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보 및 군사 분야에서 AI 기
반의 첨단 무기체계가 도입되면서 무인체계 운용이 선
택이 아닌 필수적인 전략 고려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
다. 이에 앞으로 각 국가들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해양에서의 무인체계 개발 및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상황이다.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준비하는 해양무

인체계 운용 개념과 전략적 방향성에서 몇 가지 특징
이 발견된다. 첫째, 해양무인체계의 임무 유형에 따라 
USV·UUV의 특화된 크기를 세분화하여 개발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는 결국 지휘통제함에 탑재하거나 모함에
서 자율운항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등 해양무인
체계의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둘째, 해양무인체
계 개발 과정에서부터 민·군융합만이 아닌 동맹을 포함
한 우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기간에 
해양무인체계 개발 및 운용을 준비함으로써 안보역량
을 강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의미가 
되는  동시에 실질적인 상호운용성 증대를 보장할 수 
있다. 셋째, 해양무인체계 운용을 준비하면서 기존 유
인체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모색하고 있다. 이른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완성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지휘통제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모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해양무인체계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역량
의 획득이  기술 및 전략의 핵심으로 고려될 것이다.
한편 주변국의 해양무인체계 개발 및 운용 동향은 한
국 해군에게도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먼저, 해양무
인체계의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적정 수의 양적인 고
려가 필요하다. 이는 해양무인체계의 임무와 크기를 고
려한 전략적 준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무
인체계 개발과 확보, 그리고 향후 효과적인 해양무인
체계의 운용과 유지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미 해
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앞으
로 미 해군과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준비와 노력
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무인체계 운
용을 위해 지휘통제플랫폼과 무인체계 간 임무를 분
석하고 필요한 핵심 성능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운용 
준비가 필요하다. 평시 작전개념에서부터 전시 활용 
방안까지 망라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곧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 개념에 따른 효과적인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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